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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 혈세 37억 들여 조성된 곡성 강빛마을, 

사실상 방치 수준 … 전남 차원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월) 전라남도 국정감사

에서 곡성 강빛마을 사례를 들며 전라남도의 고질적인 현안인 빈집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곡성에 위치한 강빛마을은 개촌 당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

국 최대 은퇴자 마을로 주목받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마을로 사

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20여 가구만 거주하고 있고, 대다수 집에

는 ‘매매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으며, 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풀로 뒤덮여 있고, 

건물은 노후화돼서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며 강빛마을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강빛 전원마을은 현재 일부 활용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

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이전에 전라남

도나 또는 농협중앙회 등에서 강빛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

안도 받았지만,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를 전라남도나 농협중앙회 등에서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곡성 강빛마을은 2009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19억, 도비 4억, 군비 14억원이 소요되었다”면서, “국민 혈세 37억원을 

투자하고도 약 4만평의 마을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부터는 강빛마을이 군 업무로 이양이 되었는데, 작은 곡성군

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마을을 어떻게 살려가겠냐”고 지적하면서, “강빛마을은 법적

으로는 사유지이지만, 이렇게 방치되면 결국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 마을을 잘 관리해서 빈집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강빛 마을은 전라남도 지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애정을 가지고 지

적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답했다. 

한편 이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역임하던 시절 전라남도와 교류했던 소회로 포문을 

연 이 의원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영호남 동서화합포럼’을 만들어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22대 국회도 선배 정치인들이 동서화합의 길을 열었던 전통을 이어갔으면 하

는 바람을 가진다”고 밝혔다. ♧


